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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큰 회사에 있었어서 여러 기계를 접했음, 목공예센터 앞에 80년부터 41년간 있었음, 

원주에서 올라와 인천 숭의동에서 살았음, 1층과 2층을 모두 사용 중인데, 2층은 창고 

겸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제대 후에 원주에서 결혼했음, 원판 원 재료를 들여

서 형태를 깎고 따내면 된다고 함, 아버지께서 광산에서 일을 하시면서 일본어를 익숙

하게 들어서 일본어를 잘했음. 중석(특수철)을 캐시는 일을 하셨음, 유성’은 넉넉할 

유, 성할 성, 직장에서 퇴사하고 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음. 애로가 많았

지만 여러 도움이 있어서 할 수 있었음.

주요 색인어

기계, 처분, 성형 전용기, 옛날 업장, 국민주택, 혜진 뷔페, 동원 예식장, 오토바이, 

고전공예사, 임대, 아들, 딸, 친구, 이영복 씨, 결혼, 연마, 손, 지문, 광산, 6.25, 

IMF, 사모님, 요리, 유성, 대와 세, 청풍, 족보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비공개)

1. 근황
00:00:00∼

00:01:56

▷활동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녹취문

- 딸이 미국에서 들어와 보름 있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함.

- 기계를 돌려놓고 돌아가다가 쳐서 손을 다쳤음.

2. 기계 I

00:01:57∼

00:09:32

- IMF 전에 6800만원짜리 기계가 있었음. 팔 때는 헐값에 팔았음.

- 일본에 설계 갔다가 제작사에 의뢰해서 기계를 만들었음.

- 큰 회사에 있었어서 여러 기계를 접했음. 기계는 좋고 나쁘고가 

없고 작업에 따라 다 중요함.

- 아들에게 작업을 알려줘서 4-5년 하고 마스터했지만, 현재 공항에

서 근무하고 있음.

3. 인터넷에서 찾은 과거 업장 사진 이야기

00:09:33∼

00:13:14

- 현재 건축하고 있는 자리(목공예센터 앞)에 80년부터 41년간 있었

음.

- 처음 강원도 원주에서 생활하며 큰 회사에 일을 했었음.

4. 거주지 이야기
00:13:15∼

00:18:48- 원주에서 올라와 인천 숭의동에서 살았음.

- 제물포시장 뒤에 있는 와룡 공장은 밖에서만 봤었음.



- 미추홀구청 별관 밑에 있는 주택들이 제일 좋은 집이었음.

- 지금 미추홀구청이 예전엔 경인교대였었음. 지금은 계산동으로 이

전했음.

5. 젊은 시절 오토바이 탔던 이야기
00:18:49∼

00:21:56- 차와 자전거는 살 힘이 안 돼서 오토바이를 하나 샀음.

- 그 시절엔 무면허자가 많았음.

6. 고려목공소 차기대 사장님과 거래 00:21:57∼

00:22:38- (고려목공소 사장님이 톱날을 갈아달라고 오심)

7. 간판 이야기 00:22:44∼

00:23:29- 나무 간판은 고전공예사 사장님께 부탁해서 만든 것임.

8. 가족이야기 Ⅰ

00:23:30∼

00:27:07

- 딸은 유학가서 결혼했음.

- 지금도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함.

- 아내가 환자여서 아이들에게 도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임.

9. 가게 이야기

00:27:08∼

00:30:33

- 가게는 임대해서 쓰고 있음. 

- 1층과 2층을 모두 사용 중인데, 2층은 창고 겸 휴게공간으로 사용

하고 있음.

- 이 자리에는 2021년 9월에 왔음.

10. 가족이야기 Ⅱ 00:30:34∼

00:32:59- 자식은 딸, 아들, 아들 딸 이렇게 있음.

11. 동료 or 친구 이야기

00:33:05∼

00:37:00

- 주위에 가까웠던 친구가 요양원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갔음. 

면회를 신청했었지만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싫다고 했음. 

그 딸이 운구차가 가다가 가게 앞에 자연적으로 멈춰섰다고 함.

12. 기계 Ⅱ 00:37:01∼

00:37:33- 부품들이 일마다 다 틀림.

13. 동료 or 친구 이야기
00:38:05∼

00:43:51- 2023년도까지 하길 바라지만 안 될 것 같은 생각.

- 그 친구와는 가게에서 주로 만났었음.

14. 가족이야기 Ⅱ

00:43:52∼

00:46:09

- 제대 후에 원주에서 결혼했음.

- 아내와 서로 진실만을 이야기하자는 서약서을 썼음.

- 군대에서는 행정업무를 했음.



15. 연마 작업 이야기

00:46:10∼

00:52:01

- 재료는 전부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국내에서도 만듬.

- 원판 원 재료를 들여서 형태를 깎고 따내면 된다고 함.

- 손이 닿는 부분에 지문이 없어졌음.

16. 어린 시절 이야기

00:52:02∼

00:54:28

- 고향은 제천.

- 아버지께서 광산에서 일을 하시면서 일본어를 익숙하게 들어서 일

본어를 잘했음. 중석(특수철)을 캐시는 일을 하셨음.

17. 사업장 운영 00:54:29∼

00:55:17- 기계를 여러 대 팔려고 했지만, 할 수 없게 되었음.

18. 시대 이야기
00:55:18∼

00:58:23- 6.25 때 16살이었으며, 시골에 살아서 피난가지 않았음.

- IMF 시절에 크게 영향이 있지 않았음.

19. 사모님 이야기
00:58:24∼

01:09:41- 아내의 음식 솜씨가 좋음. 아내 고향은 홍천읍.

- 이모를 통해 만나게 되었음. 

20. 상호명 이야기

01:09:42∼

01:11:20

- ‘유성’은 넉넉할 유, 성할 성. 직접 만든 이름임.

- 직장에서 퇴사하고 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음. 애로

가 많았지만 여러 도움이 있어서 할 수 있었음.

21. 청풍김씨 이야기

01:11:21∼

01:20:31

- 이름은 족보 이름으로, 24세‘유’자 돌림임.

- 가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청풍 세적이라는 게 있음.

- 할아버지가 부원군(임금의 장인)임.

- 대학교수들이 6년 걸려 발간한 책임.

22. 마무리 01:20:32∼

01:23:47- 마무리 멘트


